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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일 만에 남극에서 돌아온 아라온호
코로나19 뚫고 남극기지 대원 교체 임무 완료…‘흰피 생선’남극빙어 채집도 성공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38일간의 

남극항해를 마치고 18일 (목) 광양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 아라온호는 코로나19가 남극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극 세종ㆍ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등을 태우고 지난 10월 31일을 광양항을 

출발해 기지 인력 교체와 보급 임무 등을 수행했다. 월동연구대 (월동대)는 

남극에 1년간 머무르며 과학연구, 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원들이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비행기로 3~4일이면 오갈 수 있었지만, 하늘길이 

막히면서 월동대는 최장 82일, 연구원들은 연구를 위해 잠시 내렸던 때를 

제외하고 항해 전 기간을 배 위에서 보냈다. 유류, 식자재를 실으려고 

뉴질랜드와 칠레에 잠시 정박했을 때도 불필요한 외부 접촉은 없었다.

□ 월동대 등은 아라온호가 광양항에 정박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음성으로 확인되면 19일 하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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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대가 임무를 교대하는 동안 아라온호는 해상연구를 진행했다. 극지연구소 

박용철 박사 연구팀은 세종기지 인근 바다에 해저지진계 5개를 설치했다.

□ 세종기지에는 지난해 8월 이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170회 넘게 감지 

됐는데, 지진 발생지 반경 100km 안에는 아르헨티나 지진관측소 1곳뿐

이어서 정확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지진계 설치로 남극 

지진 연구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남극빙어 채집에도 성공했다. 남극빙어는 지구에 사는 물고기 중 유일하게 

피가 희다고 확인된 어류로 골다공증이나 빈혈, 심혈관계 질환 등의 치료

물질로 주목받고 있지만, 주로 100~500m의 깊은 수심에 살아서 채집이 

쉽지 않다. 이번에 10여 마리를 잡았는데, 2017년 1마리 이후 4년 만이다.

□ 아라온호는 앞으로 약 3달간의 정비를 마치고 오는 7월 북극으로 향한다. 

중간에 인원 교대 없이 약 85일을 배 위에서 보낼 계획이다.

□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임무를 수행해낸 월동대와 

연구원, 승조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극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1. 아라온호 남극과학기지 보급 모습

붙임2. 남극빙어 채집 모습

붙임3. 해저면 지진계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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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아라온호 남극과학기지 보급 (세종)



- 4 -

붙임1-2 아라온호 남극과학기지 보급 (장보고)



- 5 -

붙임2 남극빙어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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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해저면 지진계 설치


